모구

모구는 털이나 섬유가 위에서 뭉쳐서 생긴 덩어리를 뜻합니다. 이런 현상은 고양이한테 많이 생기는데 고양이는 자기혼자 털관리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강아지들에게도 이런 현상이 있을수 있습니다.  만약에 방바닥에 머리카락이 많이 있거나 또 강아지가 땅바닥에 떨어져있는 것들을 잘 줏어 먹으면 강아지에게도 이런 현상이 있을수가 있고 여러번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강아지들은 장난감을 가지고 놀때 섬유재질로 되어있는 부분을 먹을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것들로 부터 모구를 가질수 있습니다. 


고양이들에게는 모구현상이 흔히 있습니다. 고양이들은 항상 털관리를 합니다. 대부분의 고양이들은 평생 잠을 자는 시간을 빼고 깨어있는 시간에 1/3을 털관리를 하는데 쓰인다고 통계가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이들에게는 털을 삼키는일이 털관리를 혼자 할때 흔히 생기는 일입니다. 털은 소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털이 뭉치기 시작하고 위를 통과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구가 위에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긴 모구가 위를 자극시키게 되고 모구를 토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모구가 그리 크지않아서 구토할때 식도를 문제없이 통과하지만 가끔 모구가 아주 커서 식도를 통과하지 못해서 수술을 통해서 제거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에 모구가 생긴 증상으로는 구토를 비롯해 변비, 생기가 없거나 기침증상을 보입니다.  그리고 자주 식욕을 감퇴시키고 어떨때는 우울증도 보입니다.  이런 증상이 보인다면 고양이나 강아지 모두 이런 모구가 생기는 것을 예방을 해주셔야 합니다.  예방방법으로는 매일 빗질을 해주시는것과 빗질을 다 마치고 나서 젓은 수건으로 느슨한 털을 없애주시는것입니다. 강아지에 경우에는 섬유질로 만들어진 장난감을 주시면 안되고 집에 머리카락이나 다른종류에 섬유질이 없도록 집을 깨끗히 청소해주셔야 합니다. 

이런 모구가 생기는 것을 예방해주고 없애주는 약이 있기 때문에 자주 이런 모구가 생긴다면 이런 약을 먹이시는 것도 재발하는것을 방지해줄수 있습니다.  권해드리는 약으로는 Vetasyl라는 섬유질 (fiber)보충제를 먹이실수 있고  또 Laxatone이라는 완하제를 먹이실수가 있습니다.  섬유질 보충제는 음식에 섞어서 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음식에 섞어줘서 밥을 안먹는다면 음식에 섞어주시지 마시고 밥을 먹고 나서 그냥 먹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완하제는 튜브형으로 되있는데 이것을 그냥 먹이시면 됩니다. 


궁금하신점이나 물어보실점들이 있으시면 저희병원으로 연락을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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